
도요보 “쇼가와” 공장 –  

“천연섬유 상품개발센터” 등이 개발핵심 거점 

도요보의 도야마현(富山縣)에 있는 “쇼가와(庄川)” 공장은 물이 좋은 “쇼가

와”에 맞닿아 있는데, 원래 “구레하(吳羽)” 방적의 방직 가공공장으로서 1934

년에 조업을 개시하여 2004년에 70주년을 맞이한다. 도요보는 1999년에 방적

부문의 조업을 정지하고 현재는 직포와 “쇼가와”로부터 용수(用水)를 끌어쓰

고 있는 가공만을 조업하고 있다. 

도요보는 한때 일본내에 34개 면방직공장을 가동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도

야마현에 “쇼가와” 공장 외에 “뉴젠(入善)” 공장과 “이나미(井波)” 공장을 포

함한 3개 공장만을 가동하고 있으며, 이들 3개 공장을 통괄(統括)하기 위하여 

“도야마”사업소를 2003년 10월 1일자로 “쇼가와” 공장내에 신설하고 있다. 

생산면에서는 “쇼가와” 공장의 직포공장에서 소요되는 원사는 40%를 세번

수면사로 “뉴젠” 공장에서 공급받고, 30%는 “이나미” 공장에서 복합사로 공

급받고 있다. 나머지 직포는 일본내 시장에서 조달하고, 가공부문은 생지직

물(生地織物, gray cloth, loom state)을 일본내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기술이전이

나 설비투자로 품질이 향상된 인도네시아 및 타이에 있는 관계회사로부터 

조달하기 시작하였다. 

“쇼가와” 공장은 2003년 6월에 “이세(伊勢)” 공장, “오오마치(大町)” 공장과 

“쇼가와” 공장의 방적부문이 조업을 정지하였는데, “쇼가와” 공장은 원래 중

동에 수출되는 아랍 민속의상인 “토브(Thawb, Tobe)”나 셔츠감 같이 얇은 직

물을 가공하고 있었는데, 유니폼·캐주얼과 같은 아우터(outer)용의 두꺼운 



직물 등의 새로운 아이템도 가공하게 되었다. 그 결과 생산품종은 “토브”용

이 45%, 셔츠감이 20%, 유니폼·캐주얼이 25%, 침장용 6%, 여성복감 4% 등

으로서 거의 완전가동하고 있다. 

물론 “쇼가와” 공장도 소로트가공뿐이므로 품종교체가 잦아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것이야말로 일본의 면방직공장이 당하고 있는 

공통의 과제이며, 오히려 대량 생산판매의 중국을 질적인 생산으로 이겨내는 

강점으로도 된다. 또 하나의 강점은 신제품의 개발력으로서 “쇼가와” 공장에 

있는 “천연섬유 상품개발센터(天然纖維 商品開發center)”의 테크노밀 에스 팀

(Techno-mill-S-team)이 개발거점이 되고 있다. 합성섬유 등과의 복합직물(複合

織物)이나 강연 면직물(强撚綿織物) 등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직포뿐만 아

니라 8대의 액류염색기나 액체암모니아 가공기를 최대한으로 활용한 특화(特

化)가공을 끊임없이 계속함으로써 국제화시대의 시장에서 다른 나라들의 추

격을 따돌림으로써 국제적인 경쟁력을 지키고 있다. ♣ 

 


